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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벌이 흥하면 나라가 망한다?
한국경제계를 대표한다고 말할 수 있는 5대 재벌 현대, 삼성, 대우, LG, SK의 상장 계열사들은 전체

상장법인과 비교해 활동성은 높으나 채무이행 불능의 위험도를 의미하는 안정성은 떨어진다. 증권

감독원이 최근 5대그룹 상장사의 9 7년 결산 주요 재무비율을 1 2월결산 상장법인 5 2 7개사(금융업 제

외)의 평균과 비교한 결과이다.

매출액을 총자산, 자기자본 등으로 나눈 활동성비율은 5대그룹이 높게 나타나 총자산회전율이 상장

법인은 0 . 2 5에 불과한데 비해 5대그룹은 1 . 2 ~ 1 . 4로 5배 정도에 달했으며 자기자본회전율도 S K의 5 . 0

에서 현대의 9 . 0에 오르기까지 상장법인 평균 1 . 0보다 크게 높았다. 자기자본비율은 현대와 L G가 각

각 1 4 . 3 %와 1 7 . 3 %로 평균 2 2 . 1 %보다 낮았고, 나머지는 2 0 . 6 ~ 2 2 . 7 %로 평균수준을 보였다. 또 총자본

순이익률, 자기자본순이익률, 매출액경상이익률등 수익성 지표도 현대와 L G는 마이너스를, 삼성 및

대우, SK는 플러스를 기록해 격차가 심하게 나타났다.

그러나 안정성 지표인 부채비율에서는 삼성이 3 4 1 . 3 %로 상장사 평균치 352.3 %를 하회한 반면, 나

머지 4대 재벌은 악화됐다. 30대 그룹의 부채비율도 9 7년말 현재 5 1 8 %로 급격히 치솟았다.

9 8년 신규 지정된 3 0대 재벌의 9 7년말 현재 총자산은 4 3 5조3 0 0 0억원으로 9 6년말에 비해 2 4 . 9 % ( 8 6조

9 0 0 0억원) 증가했으나, 자기자본은 오히려 1조8 0 0 0억원 감소했다. 총자산 증가가 차입, 환차손 등 부

채증가에 기인한 때문이다.

이에따라 3 0대 재벌의 부채총액(금융·보험 제외)은 9 6년말 2 6 9조9 0 0 0억원에서 9 7년말 3 5 7조4 0 0 0억

원으로 급증했고, 부채비율은 3 8 6 . 5 %에서 5 1 8 . 9 %로 크게 높아진 반면, 자기자본비율은 2 0 . 6 %에서

1 6 . 2 %로 대폭 하락했다. 

그룹별 부채비율은 한라와 진로가 자본잠식상태이고 뉴코아 1784.1%, 해태 1501.3%, 아남 1 4 9 8 . 5 % ,

한화 1214.7%, 금호 944.1% 순이다. 롯데 2 1 6 . 4 %를 비롯 동국제강 323.8%, 동부 338.4%, 동아

359.9% 등은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했다.

만약, 주력기업의 부도 및 자산총액 감소로 3 0대 재벌에서 탈락한 9 7년 재벌순위 8위, 27위 기아 및

한일그룹에 부도를 낸 한보, 삼미, 한라 등을 포함시키면 3 0대 재벌집단의 부채비율이 얼마나 높고

심각한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.

그러면서도 계열사수는 그리 감소하지 않았다. 30대 재벌의 전체 계열사수는 8 0 4개로 9 7년에 비해

1 5개 감소하는데 그친 것이다. 물론 8 7년 3 0대 기업집단을 지정한 이후 계열사수가 줄어든 것은 처

음이다. 그러나 I M F라는 초유의 경제위기 속에서 외환부도의 원인 제공자인 3 0대 재벌의 계열사수

가 그룹당 0 . 5개 감소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않는 수준이다. 삼성 1 9개를 비롯 진로가 9개, 아남이 6

개 감소한 반면 대우는 7개, 금호는 6개, 현대는 5개 늘었다.

한마디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심산인 것이다. 부채비율이 최고( ? )수준인 금호가 1 0위권에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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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한 반면 9 7년 1 0위였던 롯데는 부채비율이 최저( ? )수준인데도 1 1위로 밀려났다. 10위권 밖의 고합,

아남, 신호 등이 계열사 확장에 광분해 4∼5단계씩 순위가 올랐다.

주목해야 할 점은 3 0대 재벌들은 9 8년4월부터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 및 상호출자가 전면 금지됐고,

2 0 0 0년 3월까지는 상호채무보증을 전액 해소해야 하는 한다는 것이다. 영토확장에 광분했던 재벌들

이 제값 받기는커녕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헐값에 계열사 및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

하고 있는 것이다. 그것도 부실 계열사가 아니라 건실 주력부문을 매각해야 하고, 투기노름을 벌였

던 부동산은 30-40% 낮은 가격에…

재벌들이 온존하고서는 구조조정도, 국가경제 회생도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증거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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